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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   은   하                    백   혜   영†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

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40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들의 성차별경험, 자존감, 자존

감 안정성, 화병을 측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자존감(통제변

인)이 화병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이 화병과 정

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 자존감 안정성은 화병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의미한다. 즉,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화병 점수를 비교

하였는데, 그 결과,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화병 점수를 보

였고, 다음으로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감 안정

성이 낮은 집단, 둘 다 모두 높은 집단의 순으로 높은 화병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자존

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한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자존감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차별경험,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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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몇 세기 동안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인권 보호와 지원

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

통적 성역할과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로 인해 

여성들은 고용, 교육, 평가, 배치, 승진, 보상 

등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받고 있다(김은하, 김

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이를 반

영하듯, 한국 성평등 보고서(2017, 여성가족부)

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4.1%에 불과했으며, 

고용안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상용직 근로

자의 비율은 남성은 73.0%, 여성은 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

한 ‘2017년 세계 젠더 갭 리포트’를 살펴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조사 대상 144개국 

중 118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임금평

등에서는 121위, 정치적 권한에서는 90위를 차

지하였다(글로벌 사회 사회정책 브리프, 2017). 

직장 내 성희롱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가령, 최근 실시된 여성가족부(2015)의 실

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1.8%가 성희롱을 경

험한 반면, 여성의 9.6%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취업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임신 혹은 출산을 이유로 사

직을 권고 받거나 일을 계속 하는 경우 전통

적인 주부로서의 역할과 남성과 동등한 근로

자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어 심각한 일

-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을 경험하고 있

다(안상수, 김금미, 2010; 오현규, 김화연, 박성

민, 2016).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을 토

대로 여성 혹은 남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행동, 정책,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재은, 김

지현, 2016), 성차별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불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Klonoff 

& Landrine, 1995; Moradi & Subich, 2004), 대인

관계 문제(Meyers, 1997), 직장 관련 문제(Burke 

& Mikkelsen, 2005)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혹은 조

직 내 성차별적 문화는 낮은 삶의 만족도 및 

높은 공포, 불안, 우울 등과 관련이 있으며(김

혜숙, 장재윤, 2002; Choi, Bowleg, & Neilands, 

2011; Thomas, Witherspoon, & Speight, 2008), 여

성 근로자가 직장 내 성차별을 많이 지각할수

록,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한인희, 2015). 또한 성차별경험에 대해 즉

각적으로 대응하는(예. 분노 표현) 여성의 경

우 ‘히스테리를 부린다’, ‘예민하다’와 같은 부

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Meyers, 1997; 손은주, 

김성진, 최인철, 2017),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Pascoe, Smart, Richman, 

2009). 이와 더불어, 성차별경험은 업무수행의 

의욕 저하 및 능력 저하 그리고 낮은 경력 몰

입과 높은 이직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박지현, 탁진국,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

하였지만,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화병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분노 증후군으로

(Min, 2009), 가슴 답답함, 몸의 열기, 치밀어 

오름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우울, 불안, 초조, 

후회,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동반한

다(Min, Suh, & Song, 2009). 본 연구에서는 성

차별 경험이 화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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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화병이 

여성의 희생과 양보를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

적 문화와 남성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가

부장적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

동, 시댁과의 스트레스, 남편의 외도 및 음주

문제 등을 많이 경험하고도 성역할 고정관념

으로 인해 분노를 억압하고 양보하며 살아온 

여성들이 화병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

를 고려할 때(김은하, 김혜림, 2015; 김민정, 

현명호, 2010; 박  경, 2014), 성차별이 화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많은 화병 환자들은 타인이 자

신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은하, 김혜림, 2015; Park, Kim, Schwartz- 

Barcott, & Kim, 2002). 특히, 이들은 자신이 여

성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김은하, 장윤지, 2015), 성

차별경험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고 부

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련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

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가령, 김은하 등(2017)에 의하면, 직

장 내에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수준의 화병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성차별경험이 다양한 부적응의 지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늘어

났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차별경험과 심

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는, 

낮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김은하, 김혜림, 

2015), 낮은 자존감(Fischer & Holz, 2007), 낮은 

통제감(Landry & Mercurio, 2009; Moradi & 

Hasan, 2004), 높은 자기-침묵(Hurst & Beesley, 

2013), 높은 자기-대상화(McLaughlin, 2017), 강

한 분노(김예은, 2018) 및 회피적 대처 방식

(Wei, Ku, Russell, Mallinckrdot, & Liao, 2008)이 

확인되었고, 조절 요인으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Major, Kaiser, O’Brien, McCoy, 2007), 

자존감(Corning, 2002; Moradi & Subich, 2004), 

여성주의 정체성(김예은, 2018), 페미니즘 활동

에의 관여(Szymanski & Owens, 2009) 등이 보고

되었다.

성차별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 받는 요

인 중 하나는 자존감으로, 자존감은 성차별경

험과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간의 관

계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차별(혹은 인종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져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고(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Fischer & Holz, 2007; Harrell, 2000), 자

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문제

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Corning, 2002; Fisher & Shaw, 1999; Moradi & 

Subich, 2004).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성

차별경험이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첫째, 자신에 대한 평가는 타인의 피

드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즉, 타인으로부

터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

는 경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는 것이다(Leary & Baumeister, 2000). 둘째, 성

차별경험은 낮은 통제감을 통해 자존감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감을 상실하기 때

문에 수동적 대처 양식, 무기력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We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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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이에 반해, 자존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성차별적 사건이나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죄책감이나 수치심

을 느끼는 대신 가해자에게 자신의 불편감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에 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orning, 2002).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

본 연구는 없었지만, 몇 몇 연구를 통해 자존

감이 완벽주의, 자기애, 학업 및 가족문제 스

트레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진희, 임성문, 

2015; 신현균, 김희경, 2015; 정선태, 홍혜영, 

2016; 조한익, 조민경, 2013).

자존감의 고저수준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

(stability of self-esteem), 즉, ‘자기 가치감의 변

화 폭 정도’도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

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Kernis, 

2005). 이 개념은 자존감이 변화 가능한 상태 

요소인가 혹은 안정된 특질적 요소인가에 대

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장재원, 신희천, 

2011; 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최

근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은 타인의 피드백, 

특정 사건, 연령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인이며 개인마다 자존감 안정성이 다를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Hayes, Harris, & Carver, 

2004; Roberts & Monroe, 1992). 특히, 스트레

스 취약성 모델(stress-diathesis model) 중 하나

인 Teasdale(1988)의 차별화 가설(differential 

activ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다

른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적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쉽게 자신에 대

한 부정적인 도식(negative self schema)이 활성

화되고, 이러한 사람은 자존감이 불안정할 가

능성이 높고 우울에 취약하다. 자존감 안정성

을 많이 연구해 온 Kernis와 그의 동료들은 자

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로 하여

금 며칠에 걸쳐 매일 자존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고, 이렇게 평정된 자존감 점수의 표준

편차를 자존감 안정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Kernis, 2005). 즉, 자존감의 표준편차가 적을

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일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한계점이 제기되면서(고현석, 민경환, 김민

희, 2012), 장재원과 신희천(2011)은 자존감 안

정성을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변화 요인에 의

해 변화하지 않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토

대로 자존감 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esteem 

Scale)를 개발하였다.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은 서로 관련이 있

지만 독립된 개념으로,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은 각각 안정적 자존감과 취약한 혹은 

불안정한 자존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Kernis, 

Grannemann, & Barclay, 1992). 안정적인 자존감

은 주위 환경에 자존감의 기반을 두지 않고 

외부의 평가나 자신의 기분 변화에 의해 흔들

리지 않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반면에(Kernis, 

Paradise, Whitaker, Wheatman, & Goldman, 2000; 

Myers & Zeigler-Hill, 2008), 취약한 혹은 불안

정한 자존감은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이나 자신

의 기분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

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예를 들어, 취약한 혹은 불안정

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분노, 적대감, 공격

성 그리고 언어적 방어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박미향, 김완일, 2014; Vickery, Sepehri, 

Evans, & Jabeen, 2009),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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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ernis, Brown, & Brody, 2000). 또한 자존감 안

정성이 낮을수록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특히 Franck과 Raedt(2007)의 종속 연구

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자존감에 비해 

우울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이 자존감 안정성이 중요한 개인 내

적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자존감 안정성

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존감 안정성

이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이러

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

만, 여러 연구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자존감 안정성

이 높은 사람은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자기 가치감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결과(Myers & Zeigler-Hill, 2008)가 보고되었

고,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이나 

사회적 지지추구와 같은 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Kernis,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

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성차별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행동(예. 회피나 부인)을 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처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되며, 이는 화병을 예방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몇 몇 연구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스트레스 혹은 외상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

는데. 가령, Franck과 Raedt(2007) 그리고 Roberts

와 Kassel(1997)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

아도 자존감 안정성이 높으면 우울에 빠질 가

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조한익, 

조민경(2013)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

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교 폭력 피해경험을 당한 학생들 중 자존감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

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화병 점수

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정현진(2014)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존감 유형을 ‘고수준 고

안정성’, ‘저수준 고안정성’, ‘고수준 저안정

성’, ‘저수준 저안정성’으로 명명하여 분류하

였고, ‘고수준 고안정성’과 ‘고수준 저안정성’

이 ‘저수준 저안정성’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이 

유의하게 높으며, ‘고수준 고안정성’이 가장 

낮은 우울과 불안을 보인다는 결과가 확인되

었다. 또 다른 연구로, 정선태와 홍혜영(2016)

에 따르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혼란스러운 자존감’)이 사회불안이 

가장 높고, 자존감은 높고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단(‘깨어지기 쉬운 자존감’), 자존감은 

낮고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스스로 고립

된 자존감’),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안정적인 자존감’)의 순으로 사회불

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민정과 

이기학(2009)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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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불안정성, 방어성을 기준으로 자존감 유

형을 분류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나타났

는데, 군집 1은 자존감 수준, 자존감 불안정

성, 방어성이 모두 높은 집단, 군집 2는 자존

감 수준은 높지만 자존감 불안정성과 방어성

이 낮은 집단, 군집 3은 자존감 수준, 자존감 

불안정성, 방어성이 모두 중간인 집단, 군집 

4는 자존감 수준은 낮지만 자존감 불안정성

과 방어성은 높은 집단이었다. 집단별 방어

유형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군집 3과 4는 군

집 2보다 자기억제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

하는 반면에 군집 4는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갈등회피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차별경험은 

부적응적 심리 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수 보고되었지만, 화병과의 관계를 직접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

하는 요인으로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

게 실시된 반면에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성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

는데 있어 지금까지 주목해 온 자존감과 더불

어 자존감 안정성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성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상

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존감 안정성은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

를 조절하는가? 둘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의 고저에 따라 화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40명의 

만 20세 이상 일반 여성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기

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응답 자료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구간을 한 번호로 응

답하거나, 응답 시간이 너무 짧거나 3문항 이

상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시작하

기 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2분 정도였고, 설문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

례비가 지불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5.93(SD=7.77, 20∼69)이었고, 연령대별 분포

는 20대 56명(23.3%), 30대 104명(34.6%), 40대 

51명(21.3%), 50대 39명(15.8%), 60대 이상 12명

(5.0%)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 121명(50.4%), 기혼 110명

(45.8%), 이혼/별거 9명(3.8%)이었고. 학력은 

고졸은 33명(13.8%), 대졸 179명(74.6%), 대학

원 졸 이상 26명(10.8%), 기타 2명(.8%)이었다.

측정 도구

성차별경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차별경험을 측정

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7)

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성차별사건 척



김은하․백혜영 /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179 -

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척

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내 

삶의 70% 이상의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을 많

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

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교수로부터 부

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여자라는 이유

로 모르는 낯선 사람(예. 지나가는 행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Klonoff와 

Landrine(1995)의 연구에서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자존감 안정성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개발

한 자존감 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S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

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나의 자존

감은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나의 가치

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언

제든 변할 수 있다”가 있다. 이 척도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장재원 등(2001)의 연구에

서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

났다.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

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

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가 있다. 이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이훈진 등(2001)의 

연구에서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6으

로 나타났다.

화병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화병 증상을 측정

하기 위해 권정혜, 김종우, 박동건, 이민수, 민

성길, 권호인(2008)이 개발한 화병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

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화병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한스러워지

는 때가 있다”, “얼굴에 열이 자주 달아오른

다”가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권정혜 등(2008)의 연구에서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성차별경험, 자존감 안정성, 자존감, 

화병)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

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존

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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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변인과 조절 변인을 중심화(centering) 시킨 

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서는 자존감 안정성과 화병 모두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자존감(유현욱, 홍혜영, 2015; Min, 

2009)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는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호작용(성차별경험×자존감 안정성)을 투입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

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

인들의 첨도는 -.031∼.422, 왜도는 -.188∼.743

으로 나타나 West, Finch, Curran(1995)이 제시

한 정규분포의 기준(첨도 < 7, 왜도 < 2)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

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차별경험은 자

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

면 화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화병과는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

해, 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유의한 상관이 없

는 반면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화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효과 분석

다음으로,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1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자존감을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자존감이 화병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병 변량의 44%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화병 증상을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단계에 투입한 성차별경험과 자존

1 2 3 4

1. 성차별경험 - -.225** -.120 .292**.

2. 자존감안정성 - .471** -.469**

3. 자존감 - -.664**

4. 화병 -

M 2.504 3.198 3.281 2.225

SD .824 .646 .610 .867

첨도 -.517 -.175 -.031 .422

왜도 .743 -.188 -.011 .633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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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안정성은 화병 변량의 6.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경험은 화

병 증상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수

록 화병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존감 안정성은 화병 

증상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화병 증상을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

정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고, 상호작용항

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존감 안정

성의 평균값과 ±1SD에 따라 자료를 세 집단

(저, 중, 고)으로 구분한 후 성차별경험과 화병

간의 관계가 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존감 안정성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성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화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존감 안정

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

이 화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집단별 화병 점수 차이 분석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높

종속변인: 화병

비표준화계수
β t R2 △R2

b SE

1단계

자존감 -.576 .042 -.664 -13.682*** .438

2단계

자존감 -.490 .045 -.565 -10.890***

성차별경험 .163 .041 .188 4.003***

자존감 안정성 -.139 .046 -.160 -3.035** .499 .065***

3단계

자존감 -.490 .044 -.565 -11.022***

성차별경험 .146 .041 .168 3.585***

자존감 안정성 -.132 .045 -.152 -2.907**

성차별경험×자존감 안정성 -.096 .035 -.125 -2.722** .512 .015**

**p < .01, ***p < .001 

표 2.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분석(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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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낮음에 따라 화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평균을 토대로 자료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

고, Scheffe를 통해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 별로 화

병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존감과 자존감 안

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 4(N=71)가 자존감 혹

은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단 2(N=52)와 

3(N=29) 그리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

두 높은 집단 1(N=88)보다 높은 화병 점수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또한 집단 2와 집단 3을 비교한 결과, 자

변인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F(2, 236)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화병 1.683 .649 2.096 .693 2.655 .856 2.982 .785 34.495*** 4>3>2>1

*p < .05, **p < .01, ***p < .001. 사후 검증은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제시

하였음.

표 4. 집단 별 화병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림 1.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분석

b SE t LLCI(b) ULCI(b)

자존감 안정성

-1SD .013 .003 4.8825*** .008 .018

평균 .008 .002 3.5853** .004 .012

+1SD .003 .003 .8643 -.003 .009

표 3. 자존감 안정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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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은 낮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 3

이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집

단 2에 비해 화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4와 집

단 3의 화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존감 안

정성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집단 4가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 

3보다 화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

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성

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화병 환자들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지각하여 억울함, 적대감, 분노 등을 

느낀다는 점(Min, Suh & Song, 2009) 그리고 여

성에게서 화병 발생률이 높다는 점(권정혜 등, 

2008)에 주목하여, 성차별 경험을 독립변인으

로, 화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성별에 따른 불균형과 성차별

이 존재하고 성차별이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본 연구는 성

차별과 화병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화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악하고 시사점을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한 자존감이 화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병이 부정적 자기 개념, 열등감, 낮은 자존

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보균, 

김종우, 지상은, 임재환, 김광호, 황의환, 2000; 

Kim, Hogge, Ji, Shim, & Lothspeich, 2014; Min 

& Suh, 2009; Park, Kim, Kang, & Kim,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 화병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재

확인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화병에 영향을 미

치는 이유는, 첫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

인에게 순응 혹은 의지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

문인데,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타인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화병에 취약하다는 것이다(Park, Kim, Schwartz- 

Barcott & Kim, 2002). 또한 낮 은 자존감은 수

동적 대처를 통해 화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가령,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중심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적

극적 대처 양식 보다는 회피, 부인, 양보와 같

은 수동적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Sowislo & Orth, 2013). 이러한 수동적 대

처 양식은 화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어 낮은 자존감은 수동적 

대처를 통해 화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Kim & Ingrid, 2013). 어느 사회문화에서

나 공통적으로 여성의 자존감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화병이 여성에

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Bleidorn, 

Arslan, Denissen, Rentfrow, Gebauer, & Potter, 

2016; Min, Suh & Song, 2009; Orth & Robins, 

2014; Zeigler-Hill & Myers, 2012), 여성 내담자

를 상담하는데 있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개

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 성차별

경험과 자존감 안정성을 투입한 결과,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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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화병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자존

감 안정성은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

하기 힘들지만, 성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높

은 수준의 불안, 우울, 섭식장애, 중독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

(Basford, Offermann, & Behrend, 2014; Dowler & 

Arai, 2008; Ro & Choi, 2010)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화병 환자는 타인이 자신을 차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며 세상은 자신에

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김은하, 김혜

림(2015)과 Min(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

통한다.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특성(예. 성별)으로 인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

우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억울함, 분노, 및 적대감을 느낀다는 점을 고

려할 때(Landry & Mercurio, 2009), 성차별을 경

험할수록 화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존감 안정성은 화병을 부적으

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존감 

안정성이 낮을수록 분노나 적대감을 많이 표

출하고 공격성이 높으며 심리 및 사회적 적응

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우형진, 이정

기, 2012; Kernis, Brown, & Brody, 2000)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Kernis(2005)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분노나 적대감에 영향을 미

치는 이유는,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사람, 즉, 

상황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쉽게 변하는 

사람은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타인의 행동이나 

사건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해석하고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

노와 적대감은 화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핵심 

감정으로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발산하지 못

하면 화병을 초래할 수 있다(김은하, 장윤지, 

2015).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예민하게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는 점인데, 스트레스는 화병을 예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in, 2009).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의 조

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함을 의미한다. 즉, 성차

별은 화병을 초래하는 요인이지만 자존감 안

정성이 높으면 성차별을 경험해도 화병에 취

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자존감을 통제한 후에도 자존감 안정

성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병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존

감뿐만 아니라 자존감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밝힌 선

행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 

de Man과 Gutierrez(2002)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자존감과 자살 사고간의 관계

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ranck과 Raedt 

(2007) 그리고 Roberts와 Kassel(1997)의 연구에

서는 자존감 안정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

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이 학교생활적응, 대인관

계, 심리적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기존

의 연구(김명수, 조옥귀, 2010;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박미향, 김완일, 2014; Waschull 

& Kernis, 1996)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자존감 안정성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이유는 먼저,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개인은 성차별적 상황을 해석

하는데 있어 ‘개인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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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즉, 

성차별을 경험할 때 이를 자신과 연결시켜 자

신을 탓하기보다는 가해자의 고정적 성역할과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귀인하고, 이런 특성으

로 인해 부정적 자기 평가 감정인 자책감, 수

치심 혹은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다. 둘

째,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했을 때 반응적 대처(reactive style 

of coping) 보다는 문제해결중심(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Bentall, Myin-Germeys, Smith, Knowles, Jones, 

Smith, & Tai, 2011), 즉, 성차별적 상황에 당면

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이 사

건에 대해 숙고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중심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

록,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

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Wei, 

Heppner, Ku, & Liao, 2010; Wei, Ku, Russell & 

Mallinckrodt, 2007). 셋째, 자존감 안정성의 조

절 효과는 반추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

어, Bentall, Myin-Germeys, Smith, Knowles, Jones, 

Smith와 Tai(2011)에 따르면,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성차별상황에 

대해 반추(어떤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거나 

되풀이하여 생각하는 행위; Nolen-Hoeksema, 

1991)를 덜 하는데, 부정적인 사건. 특히 화가 

나는 사건에 대해 반추(분노 반추)를 많이 할

수록 화병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

선희, 김은하, 김태훈, 2014)을 고려할 때, 자

존감 안정성은 낮은 수준의 반추와 관련이 있

어 성차별경험과 화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평

균을 토대로 자료를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

단별로 화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자존감과 자

존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낮은 

화병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이 집단

의 화병 점수가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감 안정

성이 낮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즉, 자존감이 높아도 자존감 안정성이 낮

으면 둘 다 높은 경우보다 화병 증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

존감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표본의 수가 적어 집단간의 차이를 일

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네 집단의 표본수를 늘려 본 연구

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

는데 있어 성차별경험을 탐색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Mazzula & Nadal, 2015). 특히 성

차별경험이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

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에 대한 

내담자의 수치심, 억울함, 분노, 적대감 등을 

탐색하고, 이러한 감정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

하기 보다는 타당화해주고 반영하며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자존감이 화병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통제한 후

에도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존감의 수준과 더불

어 자존감 안정성을 다루는 상담개입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특히 상담자는 자존감과 자존

감 안정성은 동시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

치지만 독립적인 차원으로 개념화된다는 점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을 고려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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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이 높은 내담자도 자존감이 불안정하여 

성차별을 경험하면 화병에 취약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자존감 안정성

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존감이 기분, 주

위 환경, 타인의 반응(예. 칭찬, 모욕)에 따라 

쉽게 변하는지 탐색하여 내담자의 자존감 안

정성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담

자가 낮은 자존감 안정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지적 개입을 통해 인지적 오류(예. ‘개인화’, 

‘과잉일반화’, ‘정서적 추론’)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데(Kernis, 2003; Kernis, Grannermann, & 

Barclay, 1989), 예를 들어, 중립적이거나 모호

한 사건 혹은 타인의 반응에 대해 여러 관점

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

요가 있겠다. 특히 내담자가 해당 사건을 자

신의 자존감과 결부시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생각하도록 돕고 감정적 반응을 적절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주의 훈련 기술과 마음 챙김과 같은 개

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 흥미, 감정, 

사고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

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옥주희, 김은정, 

2015).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자존

감 안정성만을 높이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은 화병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집단아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 화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

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은 서로 다른 발달적 변화를 거

치는 변인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하는데, 가령, 

몇 몇 종단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은 중년기

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50세 이후에 감

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자존감 안정성

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거쳐 감소한다는 점

(Orth, Robins, & Widaman, 2012; 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을 감안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구분하여 본 연구의 결

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

에 참여한 대다수 참여자의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

는 교육 수준을 다양화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성차별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가령,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차별사건 척도는 직접

적이고 명확한 성차별만 측정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최근 연구자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성

차별은 직접적이고 명확하기 보다는 간접적

이고 미묘하기 때문에 성차별의 범위를 확장

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Nadal, 

2009). 후속 연구에서는 성차별의 범위를 확장

하여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혹은 현대적 성차

별(Lewis & Neville, 2015)이 화병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자존감의 영향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수준, 자존감 안

정성 그리고 자존감의 표현 양상과 관련 있는 

암묵적 자존감(Falk & Heine, 2014)과 명시적 

자존감(Tuijl, de Jong, Sportel, de Hullu, & 

Nauta, 2014)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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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차후 성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조절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화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존

감의 또 다른 측면인 자존감 안정성을 살펴보

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존감의 영

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자존감 안정성이 화병

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성차별의 부정적 영

향력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상담자는 성차별에 노출된 여성 내

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화병증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자존

감과 더불어 자존감 안정성을 높여 화병을 예

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추후 화병 연

구에서는 자존감과 화병간의 관계를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자존감 수준과 더불어 다른 

측면의 자존감(예. 암묵적 자존감, 명시적 자

존감, 자존감 안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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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Hwa-byung: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Eunha Kim                    Hyeyeong Paik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would be related to 

Hwa-byung and stability of self-esteem would moderate such a relationship. especially after controlling 

self-esteem. For this purpose, we administrated online survey in a sample of 240 wome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in stage 1, self-esteem (covariate) was negatively related to 

Hwa-byung and, in stage 2,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Hwa-byung while 

stability of self-esteem was negatively related to Hwa-byung. In addition, in stage 3, the interaction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stability of self-esteem was significant, which suggested that stability 

of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Hwa-byung. That 

is, the grater stability of self-esteem was, th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Hwa-byung 

decreased. Moreover, based on self-esteem and stability of self-esteem, we divided dataset into 4 groups 

and compared Hwa-byung scores among these groups. Low self-esteem and low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reported the highest Hwa-byung scores, followed by low self-esteem and high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high self-esteem and low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and high self-esteem and high 

stability of self-esteem group. By revealing that stability of self-esteem buffer the negative effect of 

gender perceived discrimination against Hwa-byung,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oth 

self-esteem and stability of self-esteem.

Key words :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self-esteem, stability of self-esteem, Hwa-byung


